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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시교정 보정용구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
성 고찰(4)
- 유럽, 안경 등 전자상거래의 한계점 공감

- 현지의 안경류 인터넷 판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야

기사 입력 2022-12-30 21:18:16

결론

교정 보정용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선

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그 부작용과 한계가 분

명히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.

 

그 근거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위해 구매 결정

과정을 최소화시킨 데이터만으로는 시력 교정

용 안경을 제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

전문기관의 의견들과 이를 인용한 법률 사례를

제시했다. 

 

전통적으로 유럽은 안경 제작에 필요한 검사를

진행할 때 자동안굴절계 등 측정 장비에 의한

의존율이 높지 않다. 

 

비용이나 시간을 비롯한 경제적 효율만큼이나

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소통과 신뢰가 사회

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

다. 

 

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불특정

다수를 전제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높

지 않으나 영국은 북미와의 직·간접적인 영향으

로 유럽의 전형적인 양상과 다르게 온라인 거래가 유럽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 

그동안 유럽 권역을 중심으로 인구정책학적 관점과 온라인 시력 보정용구 판매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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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나라의 안보건 관련 전문가의 업무 역할을 살펴보면 국민 한 사람당 어느 수준의 안보건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

지 추정이 가능하다. 

 

2022년 현재 한국인 한 사람당 누릴 수 있는 안보건 전문 서비스는 유럽 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 현

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. 

 

한국의 안과 의료 발전 양상은 구조(외과)에 집중했으며, 노력이나 시간 소요가 큰 기능(재활)적인 부분에서는 유

럽의 주요 5개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. 

 

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력 수급 문제인데, 한국의 안과의사의 숫자는 유럽의 5개국 대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

있으나 합법적으로 시기능과 시재활을 담당해야 할 검안사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, 이에 대한 역할을 일부 안

과의사와 안경사들이 부분적으로 담당해왔다. 

 

2022년 현재 한국의 안과의료 시스템은 질환이

나 외과적 수술분야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

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지만, 기능적 분야

에서는 집계 가능한 인력이나 기술적인 측면

모두에서 유럽의 주요 5개국에 비해 대단히 부

족하여 안보건 서비스를 고루 누리기는 어렵다

고 판단된다. 

 

나아가 본 연구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

한국의 시교정 보정용구에 대한 전자상거래의

합법화를 가정하면 물리적인 안경원 수는 대폭

축소되어 현재 안경원이 담당하던 기본적인 검

사조차 안과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나 생략

되어 그나마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능과 시재활 관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한국의 안

보건 서비스는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. 

 

따라서 한국은 시교정 보정용구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수용 여부와 수용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, 그리고 이

후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 

 

현재 온라인 안경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조차 사전에 제도나 규정을 만들기도 전에 운영되어 뒤늦게 사회

적 갈등과 크나큰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. [끝]

 

▲ 영국 최대의 안경관련 온라인몰인 스펙스카트의 메인화면.



23. 2. 23. 오후 3:20 www.opticweekly.com/skin/news/basic/view_pop.php?v_idx=16893

www.opticweekly.com/skin/news/basic/view_pop.php?v_idx=16893 3/3

원문 참조: 「한국안광학회지」제27권 3호, 201~208쪽. 2022년

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지에 있으며 저자의 동의하에 요약본을 게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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